
치즈의 나라 프랑스 

 

 

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치즈의 소비가 많은 국가로 연간 인구 일인당 평균 24kg의 치즈를 먹는 

것으로 집계되었다. 요거트 다음으로 치즈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제품으로 꼽히기도 한다. 프랑

스 인의 약 4% 가량은 치즈를 먹지 않으며, 2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치즈를 먹는 것(약 47%)으

로 집계되었다.  

 

<프랑스 지역별 대표 치즈> 



현재 프랑스는 100개가 넘은 치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원산지 증명을 위해 AOC 

(원산지 보호를 위한 마크, Appellation d’Origine Contrôlée)을 부착하고 있다. 현재 AOC 마크를 

부착하고 생산되는 치즈는 약 46종이 있으며 이는 18,000~21,000 명의 치즈 생산자에 해당하는 

수치이다.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le Cantal, le Comté, le Reblochon 그리고 le Roquefort 

치즈가 2010년 기준, AOC 마크를 달고 생산되는 전체 치즈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

집계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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